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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결산 기준의 배당 정책1)

- 일본의 우수 기업들은 단독이익 기준의 주주 배당에서 연결이익 기준의

배당정책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결산은 2000년 3월기(期)부터 연결결산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단독결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연결이익이 단독이익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은 일부 우량 기업들은 연결결

산에 의한 배당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분 의지를 나타

내고 있음

- 연결 기준으로 볼 때, 우량 기업들은 배당성향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1주당 배당은 단독 기준 때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HOYA는 올해 연결결산에서 지난해의 47%보다 낮은 27%의 배당성향을

결정했지만, 1주당 배당액은 35엔에서 50엔으로 상승했음

다케다(武田)약품공업은 배당성향을 31%에서 30%로 줄였지만, 1주 배당

액은 32엔에서 50엔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음

<표 1> 2001년 3월 결산시의 배당성향

구분
배당성향 1주 배당

단독 연결 2001년 2000년
다케다약품공업 31% 30% 50엔 32엔

HOYA 47% 27% 50엔 35엔

닛코(日興)증권 61% 37% 9엔 20엔

혼다 198% 10% 23엔 23엔

동경일렉트론 22% 11% 38엔 14엔

- 한편, 연결결산 기준의 배당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음

상장기업들 중에는 오히려 연결결산으로 인해 그룹의 연결이익이 하향 평

준화되는 경우가 존재하여, 불합리한 배당을 초래할 수 있음

1) 日本經濟新聞(2001년 6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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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결산 기준의 배당정책이 늘어날 경우, 그룹의 역량 차이가 곧 배당금

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독결산 기준의 배당 정책에 대한 주식시

장의 평가가 까다로워 질 수 있음

□ 전자 메이커의 독자적인 환경 기준2)

- 전자 메이커 각 사는 자사의 환경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자체 환경기

준을 마련 중에 있음

후지(富士)통신은 이제까지 전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환경기준을 제

품별로 세분화하였음

NEC는 사내 컴퍼니별로 사업에 맞는 환경목표의 설정, 실천뿐 아니라 전

사 차원의 환경목표를 달성하여 환경 경쟁력 강화에 노력함

<표 2> 후지통신과 NEC의 독자적인 환경 기준

구 분 내 용

후지통신

- 제품기능별(컴퓨터, 휴대전화, 전자부품 등 5개 제품군) 독자 환

경기준 및 전체 35개 항목의 제품 환경기준 신설

- 컴퓨터의 경우, 제품 중량 기준 10% 이상 폐플라스틱 재이용률

등의 15개 환경기준 신설

- 가전제품 및 전자기계 등에 대해서도 부품 소재의 75%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사내 기준 마련

- 향후 3년 이내 320개 전 제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클린제품으로

전환할 계획

NEC

- 사내 컴퍼니별 환경기준 도입

- 일렉트론컴퍼니는 2004년 내에 에코심볼 을 부착한 제품을 전 제

품의 30% 이상으로 높일 계획

- 반도체공장의 현재 클린룸 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만 중점적

으로 클린룸화하는 방식으로 에어콘 소비전력을 대폭 줄일 계획

-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대비 25% 감소시킬 계획

(임종욱 : frontier@hri.co.kr ☎ 3669-4065)

2) 日經産業新聞(2001년 6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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